
 2023. 5. 12.(금)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표 의원의 

 5분 자유발언“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선하지 않는 예산집행 촉구”에 대한 

아산시 입장입니다.

□ 홍성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일방적인 교육비 삭감 통보는 시의원과 

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, 어떠한 대안 및 방법도 없이 교육지원사업의 

효율적 운영이라는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, 2023년 기 확정된 

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 이에 

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

 시 입장

 ○ 아산시는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청 본연의 교육사업에 

대한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. 

 ○ 교육재정 상황이 나쁠 때는 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교육재정은 

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을 다 쓰지도 못한 채 기금으로 

1조 원 이상 적립해 오고 있는 등 교육재정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

시가 재정지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. 

 ○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, 연초 집중 

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한 후 시정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

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게 된 것이며, 

 ○ 전액 시비 사업은 올해 지원을 유지하고, 교육청이 사업주체이면서 

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조정되는 것으로 교육주관기관인 교육청의 

예산으로 진행하면서,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충당이 

가능한 부분으로 23년도 본예산 조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.  

 ○ 이에 사업 성격과 역할에 맞는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화하여 본질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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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격의 사업은 교육청이 맡도록 하고, 보조적· 특성화 사업은 시에서 

지원하도록 하여 교육수혜자인 아산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더 많은 

교육 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

 ○ 조정된 사업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가 아닌 아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

아산형 교육특화사업에 다시 사용할 계획이며, 교육사업 추진방향은 

아래와 같습니다. 

  ① 청소년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강화 

  ②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4차산업 분야 교육과정 강화 

  ③ 청소년의 신체적·정서적 성장 발달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

  ④ 인구 소멸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·돌봄 프로그램

  ⑤ 학교,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창출

 ○ 이러한 새로운 아산형 교육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

발전시켜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 

  ※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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